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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은 여러 가지 사고에 의해 발생하며 주로 어린이들

에게서 많이 발생한다. 가장 흔한 형태의 화상은 열에 의

한 것이며, 부분 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경우에 따라서

는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가많다.

화상 치료의 주목적은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감염의 위

험을 제거하며 탈수증을 막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피부가 빨갛게 되고 약간 부어오르며 통증을 느끼는 1

도 화상은 화상 부위를 찬물에 담그거나 물에 적신 차가

운 천을 어 고통을 덜어준다. 냉기는 화상이 세포 깊숙

이 진행되는 것을 막아 주므로 물에 담그거나 꺼내어도

고통을 느끼지 않을 때까지계속한다(10분~45분).

1도 화상은 드레싱이 필요 없으며 알로에젤이나 보습

제를 사용하여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고, 가려움과 피부껍

질이 벗겨지는 것을 막아준다.

수포가 형성되고 부어오르며 진물이 나고 심한 통증을

느끼는 2도 화상일 경우엔 몸에 붙어 있는 옷을 잡아당겨

서 벗기면 상처가 심해질 수 있으므로 가위로 잘라서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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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야 한다. 또한, 장신구는 시간이 지나면 부어서 빼낼

수 없으므로 최 한빨리 벗긴다.

1도 화상과 같은 방법으로 열을 식혀야 하며 화상 면적

이 체표면의 20%(소아10%)이상인 중증환자는 다량의 열

과 수분을 잃게 되어 저체온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화

기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분 이상 냉각

시키지 않는다. 

팔다리에 화상을 입은 경우는 부종을 막기 위해 상처

부위를 올려주면 좋다.

열기가 다 식기 전에 연고 같은 것을 바르면 열기를 내

보내지 못해 상처를 악화시키므로 반드시 열기가 다 식

은 후에 병균의 침입을 막기 위해 화상연고를 바르되 수

포는 절 로 터뜨리지 않으며 감염의 위험이 있는 민간

약제(기름,간장,고약) 등도 바르지 않아야 한다. 

또한 드레싱 용도로 비닐과 젖은 드레싱은 사용해서도

안된다.

피하지방까지 손상되어 피부가 건조하고 마른 가죽처

럼 갈색 또는 흰색으로 변한 3도 화상은 말초신경과 혈관

이 파괴되므로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만약 통증을 호소

한다면 1~2도 화상을 동반한 경우이므로 이 부위는 차갑

게 하는 것이 좋으며 건조하고 붙지 않는 멸균 드레싱이

나 깨끗한 천으로 상처를 감싼 후 쇼크를 막기 위해 다리

를높여주고깨끗한천이나담요로환자를따뜻하게한다.

3도 화상환자는 죽은 세포를 제거하고 피부이식수술을

받는것이좋으므로반드시의사의치료를받아야한다.




